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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제가 치국평천하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17-08-25


중국 4서중 대학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라는 교훈입니다. 즉 “자신을 수양하고 가정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는 뜻이겠지요. 한국의 중요인사 청문회를 보면 자신이 수양되지 않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인사들이 국가의 중책을 맡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고 자진 사퇴라는 형식을 빌려 임명직에 등극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하는 인물이 국사를 좌우하려는 의도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회나 국가는 건전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의 정서적인 바탕이 약하면 사회는 불안전하며 전체적인 경제상황도 나뻐집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번영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워싱턴 디시에 본부를 둔 보수연합재단 (ACUF)이 주최를 하여 가정의 번영지수 즉 Family Prosperity Index라고 일컫는 가정의 번영도를 측정하는 공식을 웬디 와촐릭 (Wendy Wacholik) 박사부부가 고안해 냈습니다. 이 공식은 학계와 사회 각층의 전문가들이 가장 정확한 공식이라고 인정하는 잣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60 가지의 변수를 가정과 연관시켜 6개 분야로 분류해서 가족번영지수 (FPI)를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나 주(州)의 번영을 가족번영지수와 연관시킨 최초의 공식이 된 것입니다.



나라나 사회의 번영은 주식시장의 지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와촐릭 박사부부는 가족번영지수로 미국 50 개 주의 번영도를 측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번영을 느끼지 못하면 번영이 아닙니다. 이번의 가족 번영지수로 측정한 50개 주의 번영도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만 측정한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족의 번영지수가 가장 높은 주는 유타 (Utah) 였습니다. 번영지수가 가장 높은 10 개주는 1위인 유타주를 비롯하여 노스 다코타,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미네소타, 콜로라도, 아이오아 주이었습니다.  한편 가장 번영지수가 낮은 10개 주는 역순으로 보았을 때 죽 50번째를 가장 앞자리에 놓으면 꼴찌가 뉴멕시코 주이고 그 다음이 웨스트 버지니아, 로드 아일랜드,,  미시시피, 델라웨어, 메인, 프로리다, 앨라바마, 그리고 오하요주로 나왔습니다. 가족 번영지수로 측정할 때 캘리포니아주는 가족번영지수가 16번째로 조사되었습니다.



가족 번영지수는 평균 수명, 이혼률, 산아율, 평균 수입, 탈선 자녀비율, 평균 교육수준, 범죄율 등 각종 생활 요소를 종합해서 축출한 지수이므로 어떻게 보면 그 주의 행복지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유타 주는 몰몬 교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주인만큼 식당에서 맥주등 알코홀 음료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음주운전 사고율도 미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가족 번영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지만 미국에서 국경이 완전히 폐쇄된다고 해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있는 주는 유타 주 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위치한 소위 연해 주들은 번영지수가 높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같은 큰 주가 해안에 접해 있고 그런 주는 모든 세율이 높아서 주민들이 번영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각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애가 두터우면 그런 가족이 많은 주가 번영도도 높아진다는 결과는 믿고도 남을 만 합니다.   끝


